
 

 

                   성 뽈리카르포스 대순교자 ( 2 월 23 일 축일) 
  

     오늘 복음에서 현장감 넘치는 상황 설명과 인상 깊은 대화로 최후의 심판을 

설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웃에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이야말로 하느님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며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훌륭하게 실천한 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축일로 지내는 성 뽈리카르포스 대순교자입니다. 성인은 위대한 

교회에서 모범을 보인 분이었습니다.  

     성인은 에페소에서 그리스도 신자인 부모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에페소에서 지냈던 사도이자 복음 저자인 성 요한 신학자를 

알게 되었으며, 그의 제자가 되는 주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성인은 20 세 

무렵부터 스승 성 요한의 선교여행에 동행하게 되었으며, 사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성 요한이 자주 

언급하던 주제인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관한 가르침에 감동했습니다. 

성 뽈리카르포스는 이 가르침을 자신의 모든 삶에 적용했고 후에 성직자로 

봉직하면서도 실천했습니다.  

     성 뽈리카르포스는 성 요한 신학자로부터 주교 서품을 받은 성 부꼴로에 

의해 사제와 즈미르나의 주교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성인이 즈미르나의 주교로 

활동했던 그 시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로가 사도행전에서 

언급하듯 사나운 ‘이리떼처럼 ’그 지역을 장악한 여러 이단이 창궐하던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사도행전 20,29 절 참조) 이런 상황에서도 선한 목자 

성 뽈리카르포스는 왜곡된 이단들의 선동을 반박하며 정교회 신자들의 

수호자로서 밤낮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 사도 요한으로부터 



 

 

물려받은 올바른 교회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이단에 빠진 많은 

신자를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동시에 성 뽈리카르포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우상 숭배자들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하느님의 백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성인은 즈미르나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훈련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의 소아시아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들처럼 도시와 마을을 순회하면서 복음의 빛으로 

영혼을 밝히고 신자들이 정통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주 여러 지역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편지 중 하나만 

전해졌는데, 마케도니아의 필리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그것입니다. 

      한편 성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을 행하고자 그들의 영혼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만을 준 것은 아닙니다. 교인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며 특별히 고아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즈미르나의 사제로 봉직했을 때는 고아원을 잘 운영해서 성 부꼴로 주교로부터 

명예직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성인이 주교였을 때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처럼 사회의 소외계층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고통 속에 사는 이들을 

위로하고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고 그 

외에도 사람들의 필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큰불이 즈미르나에 

났는데 모든 것이 타 버릴 것 같은 그 화재도 성인은 기도를 통해서 

진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4 년 후에 즈미르나의 주민들은 또 

다른 어려움인 가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났지만, 비가 오지 않아 

곡물들과 과일들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성인에게 달려간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인은 뜨겁고 강렬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고 곧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비가 내려 땅은 다시 생기를 얻었고 가뭄은 해결되었습니다. 



 

 

      성 뽈리카르포스는 순교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마르코스 아우렐리오스 황제의 그리스도교 박해 때인 

168 년에 고령의 뽈리카르포스 성인은 체포되었습니다. 통치자는 성인에게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부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86 년 동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왔으며, 

그분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제 와서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은 역사에 

기록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문이 있고 난 뒤에 성인은 산채로 

불태워지는 화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화형이 집행되었을 때 불은 

성인의 주변에 일종의 아치를 만들어 머물러 있기만 했기에 할 수 없이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성 대순교자 뽈리카르포스의 삶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봅니다. 그의 

사랑은 정통 신앙으로 신자들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이단의 오류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으로부터 속임수를 당한 교인들을 다시 교회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성인은 체계적인 말씀으로 영적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유익하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와 고아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할 훌륭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순교한 것처럼 그렇게 순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대한 성인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이웃에 대한 실질적인 사랑과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